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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에는 안전 5대 수칙을 기억해요!
- 국립수목원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로 산림사업장 안전 실천에 앞장 -

 산림청 국립수목원(원장 임영석)은 폭염이 연일 지속됨에 따라 발생할 수 

있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7월 14일(월)에 ‘야외작업 온열질환 예방 캠페

인’을 실시하였다.

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

출 시 두통·어지러움·근육경련·피로감·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

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.

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, 6월 28일 이후로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31도 이

상이 유지됨에 따라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1,228명의 온열질환자

가 발생하였으며, 이 중 사망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. 전년 같은 기간에 발

생한 환자 수(486명)와 비교하였을 때 환자는 약 2.5배, 사망자는 2.7배 

증가한 수치다. 질병관리청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일일 온열질환자 

발생이 2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.

 국립수목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바탕으로 

△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, △작업장에 (이동식)에어컨, 냉풍기, 

선풍기, 그늘막 설치, △작업시간대 조정, △체감온도 31℃ 이상 적절한 

휴식, △개인 보냉장구(냉각조끼 등) 지급, △온열질환(의심)자 발생 시 즉

시 119신고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하고, 작업자들의 건강상태

와 작업환경을 점검하여 안전한 국립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다. 특히 어지럼

증, 두통, 근육경련,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 발생 시 빠르게 대처

할 수 있도록 응급 대처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·교육하고 있다.

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“국립수목원 작업자들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

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안전 5개 기본수칙을 강조하여 예방수칙을 알리

는 노력을 계속할 것”이라며 “야외활동 후 온열질환 증상이 의심될 경우, 



병원에서 진찰받아야 하며, 예방만큼이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”고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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